
웅진그룹, 세종시에 9000억원 투입
웅진에너지, 태양광 공장 신설 … 웅진케미컬은 LCD용 광학시트 생산

웅진그룹은 2020년까지 세종시 66만㎡ 부지에 9000억원을 투자해 2650명을 채용키로 했다.

정부가 1월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삼성그룹(165㎡)에 이어 부지 기준으로 투자규

모가 2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정안 발표에 앞서 주력 계열사의 공장과 연구개발센터 등을 세종시에

세우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에 입주할 계열사로는 웅진에너지의 태양광 사업 신규 공장, 웅진코웨이의 수처리 공장, 웅진케미컬

의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프리즘시트 광학 소재 공장 등 3곳이 제시됐다.

또 2006년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웅진코웨이 R&D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R&D 기능을 통합한 그룹

R&D 조직을 세종시에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그룹은 충청북도 지역과의 긴밀한 연관성 때문에 일찌감치 유력한 후보기업으로 거론돼왔다.

웅진코웨이의 본사와 공장이 공주에 있고 웅진케미칼도 공주에 공장이, 웅진에너지는 대전에 공장을 두고

있다.

모두 세종시와 인접한 거리로 웅진그룹은 세종시에 신규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기존 공장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윤석금 회장은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로, 정운찬 총리 등 충청도 출신 명사들의 모임인 백소회에서 정기

모임을 통해 자주 대면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아울러 출판에서 시작해 식품, 정수기, 에너지, 건설 등 최근까지 거침없이 사업영역을 확장해온 웅진그룹의

야심에 찬 행보도 세종시 투자설을 부추겼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보면 세종시 입주는 장기적인 투자”라며 “일단 정부 수정안이 발표됐지

만 앞으로 법안 통과 과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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